
국민의 힘 검찰정상화법 중재안 파기 관련 기자회견문

지난 금요일 2022. 4. 22. 여야는 검찰정상화법에 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

였습니다.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한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우나 민주당은 의

총에서 이를 수용했습니다.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말을 보내고 겨우 사흘이 지난 오늘, 헌

신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. 국민의힘 원내 결정 사항

을 원외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, 인수위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에 관

한 사항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, 입법

기관인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입니다.

국회의장은 검찰정상화법 중재안 제시하면서, ‘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

을 강력히 요구하고,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

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 결정할 것’이라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.

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정상화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, 민주당 원내대

표단은 보다 강력하게 협상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하

고자 합니다.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,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

당의 원안대로, 검찰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.

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. 이제, 적당한 타

협안으로 역사를 퇴보시키고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여서는 안됩니다.

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
검찰정상화법 입법 진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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